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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창 원 
(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서 론 

본고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와 음운의 특;생윷 음운론적인 ~어 탄위와 관련하여 몫의 

위한 것이냐i 따λl 말해， 의성 여혜어씩 특정 몇 가자， 예황 들어 반복이나 

퉁을 음운흥책띤 씬어 충위에 따싹 양씩해 보기 위한 

의성 의태어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국어학의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성과가 대단히 

미미한 편이고， 의성 의태어에 관한 음운론적인 연구는 최근의 몇몇 엽적， 특히 외국에 

서 짝성된 몇몇 학위 논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더구 

의성어나 획태에아ε 단어의 개념쪼차 청짝하게 정9폐지 않고， 어떤 어휘눈 

에 따라 의성 의태어호 용류되어 있기 E잠 하고 그렇지 않기또 한 상향이다. 

이러한 상황 즉 기존의 엽적이 거의 없고， 회성 씩태어에 대한 내포와 외연이 정확하 

게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성 의태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음운론적인 언어 단 

위와 관련지어 논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무모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 

상o擇: 현t삼윤 상야한 충위에서 다루어쳐야 한다는 
없지했繼훌 첫이라는 생각에서 

청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허겁지겁’) 본고는 착성되는 것이다. 

본고의 제 2장에서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 구조 및 음운 구조를 밝히기로 한다. 의성 

의태어의 형태론적인 구성과 음운론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틀의 벤 

어떠한냐하 블제에 대해 ;ξ의한따” 제3장에서상 의생 의태어의 큰 

의 하나인 부분 q룬다. 부분 음절구조와 논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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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절 구조는 어떤 모습율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제4장은 의성 의 

태어의 음소가 교체되는 현상으로 옴소라는 단위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대 국어의 음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 5장과 제6장은 의성 의태어의 모음 조화를 밝 

히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제5장에서는 모음 연결의 유형올 제시하고， 음소의 충위에서 

모음 조화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제 6장에서는 어휘의 대립에서 나타 

나는 모음 교체의 양상을 통해 의성 의태어의 모음 조화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구성 및 빈도수 ‘ 

2.1 사랍이나 동물 혹은 자연계의 소리를 흉내내어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낱말， 혹은 

사물의 모양이나 태도， 행동 풍의 양태를 묘사한 말 중 부사에 속하는 말은， 하나의 문 

장에서 나타나는 형태나 구성 형식에 따라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 

다. 

1-1) 울음을 [뚝] 멈추어라. 

1-2) 철수가 [빙그레] 웃는다. 

1-3) 몸올 [사리살짝] 피했다. 

2-1) 철수가 [꾸액， 꾸벅꾸벅] 졸고 있다. 
2-2) 다리를 [주물럭， 주물럭주물럭] 만친다. 

3-1) 공이 [떼굴， 떼굴때굴， 멕떼굴펙떼굴 ] 굴러 간다. 

3-2) 사탕을 [아작， 아작아작， 아지작아지작] 째물었다. 

3-3) 풍선이 [둥실， 퉁실퉁실， 두퉁실두둥실] 떠 간다. 

4-1) 철수가 [바시시(시)] 웃는다. 

4-2) 공이 [떼구르르(르)] 굴러 간다. 

5-1) 꽃이 [알록달록] 피었다. 
5-2) 입술을 [실룩앨룩] 움직인다. 

5-3) 철수가 [싱글방글] 웃고 있다. 

6) 비가 [오락가락] 한다. 

7-1) 나무 가지가 [와지끈뚝딱] 부러졌다. 
7-2) 배가 [옴짝달싹] 옷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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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예들인데， 이들온 본래의 어근이거나， 파생된 것이거나， 어 

근에 부분적인 반복을 한 후 다시 모옴이 첨가된 것이다. 2)는 어근이나 어근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한 형태가 단독으로 혹은 반복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3)은 단독 

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반복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반복된 형태가 다 

시 완전 반복되어 사용되기도 하는 예툴이다. 4)는 본래 어근의 말 옴철이 반복되거나， 

본래 어근에 모음을 첨가하여 말 음절을 반복하는 예이다. 5)는 구성 성분이 교체되면 

서 반복된 것인데， 모음이나 자음 혹온·음절이 교체되면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예이다. 

6)은 두 개의 단어가 파생의 과정을 거쳐 형태의 일부분을 같이하면서 의성 의태어로 

굳어진 예이다. 7) 역시 두 개의 이질적인 요소가 컬합하여 의성 의태어로 된 예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론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해 볼 

수 있다.(의성 의태어는 Wi로， 어근은 Wr로， 비슷한 어근은 W’r로， 상이한 어근은 

Wr1 , Wr2 퉁으로， 접사는 s로， 부분 반복은 %로， 완전 반복은 #로 표기하고， 완천 

반복이 미치는 범위는 [ ] 로 표기하기로 한다) 

1-1) Wi = Wr 

1-2) Wi Wr + s 

1-3) Wi = Wr + % + 매개 모음 

2-1) Wi = Wr 혹은 [WrJ# 

2-2) Wi = Wr + s 혹은 [Wr + sJ# 

3) Wi = Wr 혹은 [WrJ# 혹은 [Wr + %J# 

4-1) Wi = Wr + % 

4-2) Wi = Wr + 매개 모음 + % 

5) Wi = Wr + W’r 

6) Wi = Wr1 + s + Wr2 + s 

7) Wi = Wr1 + Wr2 

이들의 형태론척인 구성은 분류의 기준첨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즉 파생 접사의 개입 여부에 의해2파생 접사가 결합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복의 유형에 의해 반복이 되지 아니한 것， 부 

분 반복에 의해 형성된 것， 완천 반복에 의해 형성된 것， 그리고 부분 반복 후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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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반복되어 형생된 것 퉁으로 나누어 불 수 있다. 또한， 어근의 종류에 의해 분류해 

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근이 하나인 것과 유사한 어근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상이 

한 어근이 결합한 것 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어근의 종류에 의해 위에 서술한 7가지 유행을 분류하면， 하나의 어근만이 있 

는 의생 회태에믹 R-형온 1) 에서 4)까지이고， 유사한 어큰이 반복되는 유행은 5) 

상이한 어근이 결합한 것은 6)과 7) 이다. 하나의 어근만이 있는 1)에서 4)까지의 유 

형은 반복의 유형과 파생 접사의 유무에 따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1)에셔 4)까 

지의 유형 중 1-1); 2-1), 3) 의 일부는 @로 정리될 수 있고， 3) 의 일부와 4-1)온 

@로 정려될 수 있고， 1-3)과 4-2)는 @으로 정리될 수 있고， 1-2)와 2-2)는 @로 

정리될 수 있다. 

â) Wi 
@Wi 

@Wi 

@) Wi 

모옴 (첫 음첼 반복의 

+ % (말음철 반복의 
혹은 

왼편의 Wi률 단어라고 한다면， 요른편에 표기된 것은 단어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관계 즉 구생체와 구성 요소의 관계룰 수직적으로 표기해 보면 다음 

과같이 될수 있겠다. 

@ Wi æ Wi 
IL' 、i

Wr + %] (#) 

혹은 
Wi 

、j 、i

+ 모옴 매개 모옴 + 

(후) 

IL' 、i

[Wr+s] (#) 

1) (#)의 의미는 완전 반복되지 않율 수도 있옴올 의미한다. 즉의 의미는 융운론에셔 
통상척으로 사용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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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유사한 어근율 가지고 있거나， 두 개의 어근을 가지고 있는 5) , 6) , 

7)의 Wi는 각각 다옴과 같이 표기해 불 수 있겠다. 

@ Wi 
,/ 、i

W,‘ +W’r 

!J) Wi 

,/ 、‘
Wr1 + Wr2 

@ Wi 

“/ 、i

,/ 、:"， ,/ 、i

Wr1 + s + Wr2 + s 

2.2.0 의성 의태어， 즉 본고에서 Wi로 표기된 것이 실체적인 언어 단위로 존재한다 

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반복될 수 있는 Wi의 구성 요소는 그것 

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든 반복될 수 있다는 특정으로 인해서도 언어 단위로서의 실체성 

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어떤 단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화자의 인식에 

서나 혹온 발화의 단위에셔나 실체적으로 작용하고 있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적인 단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반북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인 단위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Wi의 구성 요소률 이해하기 위해 우선 Wi의 구 

성을 모옴의 횟수와 모옴과 자옴이 결합한 유형에 따라(자옴을 C로， 모음을 V로 표기 

하여) 빈도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2) 

2.2.1 어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의생 의태어 중 V를 하나 포함하고 있는 의성 의태 

어는 약 340개가 통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중 Á~읍요로 시작하는 어휘의 숫자가 327 

개이고 모옴으로 시작되는 어휘의 숫자가 13개이다. 대체로 CV# 혹온 CVC#로 구 

생되어 있는데， CVC# 의 구생이 절대 다수률 차지한다키 각 구성벌 빈도수는 다옴 
과 같다.4) 

2) 여기셔 제시되는 빈도수는 어근이 하나인 의성 의태어의 빈도수이다. 유사한 어근이 반복되 
거나 이질객언 어근이 철합된 것용 제외되었다. 유사한 어근이 반복될 경우 그것의 소속 여 
부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욕허 자음이나 옴껄이 교체될 경우가 그러하다. 

3) 완천 반복과 부분 반복율 구분하여 표기하기후 한다. 완전 반복은 #로 표기하고， 부분 반 
복용 %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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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cvc 
cv cvc 
cv cv 
cvc cv 
cv vc 
cv v 
소계 

v cvc 
vc cvc 
v vc 
vc cv 
v cv 
소계 

의생 의태어의 구성 및 빈도수(2-1) 

- c로 시작효}는 경우 

의생어 뺑용의태 동작의태 

124 185 523 

93 207 365 

1 13 9 

7 9 

3 2 11 

1 1 

223(87) 414(88) 918(87) 

의성 의태어의 구성 및 빈도수(2-2) 

- v 로 시작하는 경우 

의성어 행용의태 통작의태 

23 29 62 

7 24 67 

2 1 

1 2 

2 

33 (13%) 55 (12%) 132 (13%) 

계(비율) I 
832(47%) I 

665(37%) 

23 

17 

16 

2 

1555(88%) 

계(비율) 

114(6%) 

98(6%) 

3 

3 

2 

220( I-2%) 

2.2.3 V가 세 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의성 의태어는 5467H의 어휘가 검토되었다. 이 

중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의 숫자가 453개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의 숫자가 93 

개이다. CV CV CVC의 구생과 CVC CV CVC의 구성이 다수를 이룬다. 전체적인 

구성의 빈도수는 다옴과 같다. 



cv CV CVC 

CVC CV CVC 

CV CV CV(CV) 

CVC CV CV(CV) 

CV CVC CVC 

CV V CVC 

cv VC CVC 

소계 

VCVCVC 

V cv CV(CV) 

VC CV CVC 

VC CV CV(CV) 

V CVC CVC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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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의태어의 구성 및 빈도수(3-1) 

- C로 시작하는 정우 

의성어 형용의태 동작의태 

66 21 68 

84 6 39 

13 13 42 

25 10 31 

2 4 21 

7 

1 

190(83%) 55(82%) 208(84%) 

의성 의태어의 구성 및 빈도수(3-2) 

-V로 시작하는 청우 

의성어 형용의태 통작의태 

19 6 20 

11 8 

5 1 7 

3 4 、

2 1 5 

40 (17%) 12 (18%) 41 (16%) 

계(비율) 

155(28%) 

129(24%) 

68 (12%) 

66 (12%) 

27( 5%) 

7 

1 

453(83%) 

계(비율) 

45(8%) 

19 

13 

8 

8 

93 (17%) 

2.2.4 의성 의태어를 구성하고 있는 자모의 연쇄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유형에 15 

가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유형에 127}지， 그리하여 천체적으로 27가지의 유형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두에 자옴이 있는 유형과 없는 유형을 (C) 의 부호를 사용하 

여 통합하면 전체적인 유형의 횟수는 15가지가 된다. 어두가 모옴으로 시작되는 모든 

유형은 어두에 자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자음으로 시작되는 유형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이다. 자모 구성의 대체적인 정향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모음이 포함된 의생 의태어의 정우 CVC# 의 음의 연쇄를 가지고 있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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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읍 각각의 위에에서 옵철이 반폭된 것이고， 2)는 어딸의 위치에 있는 옵절이 반복 

된 것이고， 3)온 어두의 위치에 있는 음절이 반복된 후 매개 모음이 개입된 것이다. 이 

렇게 옴절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온， 읍절이라는 단위가 화자의 인식에서나 발화에서 

실체적씬 단위훨 혼재하피 있기 때월에 가능한 힘쌍으로 옵 수 있눈 

음철이라는 단위가 실체척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음철이 교체되는 현상에서도 확인 

해 볼 수 있다 우선 예를 제시하면 다융과 같다 

〈옴철이 교체되는 예〉 

해뜩바뜩， 혜셀바실， 흐윷부솔， 어빡자빡， s씨똘비똘， 반퉁컨퉁， 볼만장만， 

시싼고난， 생글벙글， 애변글면， 찍선각신， 왕배덕배， 외흘비틀， 

진동한통， 하통지동， 콩팔철팔， 애걸복걸， 시글버글， 흐지부지， 어뜩비뜩， 

어쯤지금， 용송망송， 어려마리， ε리마리， 허풍지퉁， 해쭉박죽， 

진창만창， 흥청망청， 부랴사랴， 시도럭부드럭， 욱시글띄시글， 

음절씨 교체될 수 았다는 켓용 음절는 단위가 짜자의 인식에셔 혹은 

의 단위에서 실체적인 것오호 존재하기 때문이략는 것은 재동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Wi온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옴첼(옴철은 $ 로 표기함)로 구성되어 었 

다고합수 있잖 것이다. 

Wi 
‘i \x 、i

$ ($) ($) ($) 

옳철이라는 젓이 언어 딴위에서 설체쩍인 흩재싹면 그것폰 어떤 구쪼를 아루고 

것인가. 이에 관한 논의는 간단한 음의 연쇄인 cvc에 한정한다면， 논리적으로 다음의 

세 까지률 생싸해 볼 수 었겠다. 우싼 cvc가 션형적으보 환재하는 것으효 보느냐 아 

니면 체총적으휴 좀재하는 칫으로 보느냐에 따q 나누어지2， 후자의 경우 용절초와 나 

머지 부분으로 분석하느냐 아니면 음절말과 나머지 부분A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나누 

어진따， 이러한 서l 가지 청우 는 다융과 같이 Rλl해 볼 :양 있을 것이다， 

n
ν
 

、

$ 

• 

v 
n
ν
 

$ $ 
ι/ 

'" ‘/ 、i
c v c 

'" '" 、i 、i

c v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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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가등성 중 한 가져로 설명되어야 할 뭇하다. 

첫째의 가능성은 ‘풍’이냐 ‘삭’ 퉁의 음절이 반복원 후 앞 옹절의 종성이 탈락했냐고 

보는 것이고， 둘째의 가능성온 ‘삭’이나 초충성이 앞쪽으로 반복찍었따고 보늠 

것이1!.， 셋째의 가농성은 ‘삭’이나 ‘퉁’의 촉중성을 조읍한 후 종생을 조읍짜기 전에 초 

총성울 한 번 t.i :3ξ융환 것으로， 즉 반복한 것2혹 보논 젓이다 음철이 반복된 후 앓 

읍철의 총성이 탈악했다고 보는 첫번째막 가능성온 ::r 과정옳 다용파 그려 볼 수 있는데， 

$ $ 

-’ -• -• 
c v c c v c c v c c v c c v c v c 
t: T 0 t: T T 0 c γ t: T 。

(반복 요았 캐압) (반복) (탈락) 

01 갯은 반복이라늠 현깎아 읍청의 총휘에서 밥생하고， 동힐한 음갤이 반복되기 때문 

에 용소의 충위에서 탈락이따는 현앙δl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두풍’의 형성 과정율 

이렇셰 §는 것이 언뜻 그럴 듯혜 12.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충일한 읍절 

을 반복하고， 통일한 음절이 종복되기 때문에l 탈락이 일어난다는 것은 발화 과정이 ‘흘 

미죽쭉’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δ}는 생이 되기 때문이약. 좋일하지 않거l 반복하면 될 

곁 갇은 것을 반복하고， 같èÌ니까 당략시킨다는 켓은 대단히 어리석은 발화 과정E로 

보이는 젓이다. 그래서 본고는 처읍의 가능성올 배재한다. 

그리.:11 ， 두 번째 가놓생을 수장할 수 있느냐 하논 문제는 앞우로 형가썩거냐… 반복펴 

는 것과 쥐로 첨가되써나 반확되논 섯 웅 어느 것이 인식상￡로융상으로 자연스씩 

운 경 01냐 하눈 문제， 륙 반복의 방향에 완한 분재인데 본고는 앞요로 챔가와거나 반복 

되는 것.là다는 뒤로 챔가되거나 반복되논 것이 인식짱우로나 쇼음상유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복이따는 것옹 발화강의 존채를 천제로 하여 성컵될 수 있논 것A 

로 보여기 때문이다. 야젓이 두 번빼의 가놓성올 채외하는 이유이다. 

결과적으꿇 본고는 세 번째의 가능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는데， 우선， 초종생올 

뒤로 반복한다는 우리외 논의는 다을과 같이 요시해 볼 수 있다. 

$ $ $ 

-‘ --;. 

c v c c % c cv vc 
t: T 。 t: T t: γ 。

(반복 요소 개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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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러한 반본의 유형。1 국어~ 읍철 구조옳 반영하.jl 았다는 컷이 본고의 생각있데， 

이에 패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반복이라는 핸상율 보는 본고의 시각을 나시 정리하고， 

반복되쓴 현상느로 읍젤 구조룰 파악하쓴 근거를 져1시하기로 하다. 

앵}찮의 방향은 앓쪽 혹윤 왼잖의 방함으로 일어날 수 없아쓴 갯이다. 다어올 반복하 

든， 음쩡올 반복승뿜， 그것의 전부흘 반복하는， 일부훌 반확하용간에 설져|적 인 발화가 

발생한 상황에서 발화의 어떤 부분을 반복하는 것이지， 발화가 웰생하기 천에는 반복마 

상황 자체가 생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반복은 오환-쪽 혹은 뒤의 방향으j갚 발 

생합애는 것이 반복되는 현상윷 썰명하jl자 하는 본고의 시각인 것이다. 그리고 반복되 

늠 떤양이 읍첼 구조의 양강을 반영하고 있다는 논의는 반복되논 탄와논 그 단위끼리 

반북되지 않는 단휘보다 더 일컵한 판계에 있나는 켓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샤각야 타당한 것이라면， 부분척으로 밴복되는 현상으로 본 국써의 

읍절 구조의 유헛용 자명해친다. CVC가 CV CVC로 되는 과정을 다시 표기해 보면 

다읍과같은데， 

$ $ $ 

c:> 

C1 Vz % C C1 Vz C, Vz C 

(%눈 반환요소) 

이렇게 음철의 구성 요소 중 초성과 중성만이 반복된다는 것은 옵철의 쿠조체가 계충 

적인 구조 중 초성파 나머지 부분으로 이분되고 것이 중성과 총생으로 이용되는 구쪼 

로 이루어져 있는 정이 아니라 초중생과 종성올 맨처 양분하거냐 초생， 중생， 종성을 

상운혜야 된다는 것에 째한 적극적인 증;’ i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성과 총생 사이에 초중성이 반복되논 아러한 현상은， 다시 말해 초중생을 조음하고 

종성옳 조음하기 천에 초중생융 다시 한 번 려 조옴빠 이허한 현상유 컸성파 종생이 

하나의 단위띤 것처웹 행협는 것율 보여 주는 것야고， 이것온 초중성과 종성을 앤차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국에의 음절 구조에 대얀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들 

인 것아다. 

3.2 오성고} 충성을 분석해야 하는， 츄 중생파 종성이 하나의 단위로 행통하는 예툴도 

존재한따. 이른바 어두 반복씩 예라고 일컬어져 오떤 다음의 예 11) 야다. 

때굴:팩때굴 

11) 아와 비솟한 예에 ‘골고루， 힐에롬’ 뚱이 더 있다. 이들은 익성 의태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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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때굴’의 형생 과정온 두 가지로 셜명할 수 있율 듯하다. ‘때굴’에서 부분적으로 반 

복되어 ‘빽때굴’이 형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농성과 ‘때굴’이 완천 반복하여 ‘때굴때 

굴’이 형성되고， 여기에 부분적인 동음 탈락이 작용하여 빽때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다. 어느 경우이든 초성과 중총성을 구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 

는데 처음의 가농성은 ‘빽때굴’이 다읍의 과정으로 행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W W W 

$ $ <> $ $ Q $ $ $ 

c. V. ~ V C C. V. C2 % V C C. V. C2 c. V. cz V c 
u: fl '"1 T õ! α H '"1 u: fl '"1 T õ! 

(반복 요소 첨가) (반복) 

이와 같이， 반복될 때 둘째 음철의 초성과 충성이 분리된다는 것온 옴철의 구조가 초 

성과 중성이 일차척으로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율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때굴때굴’에서 ‘때때굴’이 형성되었다고 보면， 둘째 옴철의 중종성이 탈 

락되면서 반복된 톡이한 예가 되는 것인데 이 정우 역시 초성과 중종성율 일차적으로 

분석해야 효}는 적극척인 중거가 되는 것이다. ‘팩때굴’온 ‘때굴때굴’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 형성 과청온 다옴과 같이 보는 것이다. 

C V C V C# • CVCVCCVCVC 
πfl '"1 T õ! πß '"1 T õ! αd '"1 T õ! 

(반복) 

• C V C (V C) C V C V C • CVCCVCVC 
πfl '"1u: fl '"1 T õ! 

(동음 인식) (동음 탈락) 

즉 ‘때굴’이 반복되어 ‘때굴때굴’이 되고， 동일한 요소인 ‘롤’이 탈락하였다고 보는 것 

이다. 

위의 현상을 어떻게 보더라고， 국어의 옴철은 초생과 중성이 일차척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곁론에 도달하게 된다. 

초성파 충성율 분석해야 하는 다른 중거도 존재한다. 두 개의 옴절 충 마지막 음철이 

확장되면서 둘째 옴절의 모융과 셋째 옴껄의 모옴이 달라지는 다옴의 예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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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절 수 확장12)의 예 CD) 

아작 : 아지작 
파닥 : 파드닥 

비척 : 비치적 
푸펙 : 푸드덕 

‘비척’이 ‘비치적’으로 되는 과정 13)을， ‘척’과 ‘치척’만 떼어 생각해 보면 다융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 <> $ $ <> $ $ 

C1 V1 C2 C1 V C1 V1 ~ C1 V C1 V1 ~ 

;j;; ~ , '" '" ~， =" χ 

(음절 확장) (‘이’ 모음 삽입) 

이들은 두 번째의 음철이 확장되면서 충성과 종성을 분리시키고， 확장된 음철의 중성 

온 선행하는 초성의 종류에 따라(즉， 선행핸 초성이 ‘ χ.=" ’ 풍일 때는 ‘이’ 모음， 

‘ c ’일 경우에는 ‘으’ 모음) 중립 모음으로 보충시킨 예툴인데， 이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초성파 중종성이 분리되기 때문에 가놓한 것임에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3.3 초중성과 종성을 일차척으로 분석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초성과 중종성을 일차 

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철 구조란 초성과 중성， 

종성이 삼분되는 구조뿔이므로， 본고는 국어의 음절 구조를 삼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 

른셈이다. 

본고의 이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듯이 보이는 예들이 있다. 반복이 일어나는 방향은 

오른쪽이며， 초중성파 종성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초성과 중종성이 분리된다고 인식해 

12) 이틀을 음철의 확장(혹은 부분 반복)으호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음겔의 축소로 보아야 할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아작:아지작’을 예블 들면， ‘아지작’의 제3옴쩔 초성 ‘ z ’의 약 

화에 이은 탈락으로 모용의 충돌이 생기고， 이어 ‘이’ 모옴이 탈락하여 ‘아작’이 형성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어휘에 따라 다툴 것인데， 구체적인 
검토는 후일로 미루어 두고， 의생 의태어에서 반복되어 읍철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혐상이묘로 같이 처리해 둔다. 

13) 초성의 변화， 예를 들어 ‘*’이 ‘ z ’으로 되는 과정은 부연 셜명이 필요할 것 같다. 부분척 

으로 반복되거나 옴철이 확장될 때， 유기성이나 긴장성을 잃어 버리게 되는 규칙의 셜쟁이 
펼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이 규칙은 수의적인 규칙이다. 예를 들어 ‘황， 쟁’ 퉁이 

반복될 때， ‘화광， 깨갱’으로 될 수도 있고， ‘화광， 깨챙’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데 ‘척’이 ‘치적’으로 되는 현상 자체는 ‘*’이 있는 용철이 본래의 용철이고， ‘척’이 들어 
있는 읍절이 확장되거나 반복원 음철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대 국어 의성 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31 

야 합리적으로 셜명될 수 있는 예들이 그것이다. 음철 수가 늘어나는 예들이 그것인데， 

우선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옴과 같다. 

〈옴절 수 확장의 예 æ) 

CD ‘ c ’이 나타나는 예 

잘확:잘카닥， 질획:질퍼덕， 철벅:철버덕 

철썩:철써덕， 왈각:왈가닥， 달각:달가닥 

찰싹:찰싸닥， 찰방:찰바당， 혈벅:털버펙 

@ ‘ E ’이 나타나는 예 

갈강:갈그랑， 달강:달그랑， 잘강:잘그랑 

가랑:가르랑， 다랑: 다르랑， 자랑:자르랑 

짜랑:짜르랑， 챙강:챙그랑， 탱강:탱그랑 

@ ‘ c ’ 혹은 ‘ E ’이 나타나는 예 

렬걱:떨거럭:덜거댁， 멀갱:덜거덩:혈거렁 

비교) 득실:득시글， 욱실:욱시글， 실죽: 실기죽 

타랑:타드랑l‘) 

이 예들 중 @과 @은 다옴 그렴과 같이 2음철 어간이 3음쩔 어간으로 되면서 툴째 

음절의 중성이 셋째 음절의 중성으로 전파되고， 둘째 음철의 종성이 셋째 음철의 총성 

이 된 것이다. 그리고 @는 위의 과정을 청험한 후 둘째 음철의 중성이 중립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초성과 중종성이 분리된 후 중립 모옴 ‘으’가 삽입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본고는 @과 @의 예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Wi Wi 

$ $ <> $ $ $ 
C V(C) C1 V C2 C V(C) C1 V1 C V1 ~ 

이러한 현상의 설명 방안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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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철 수가 확장훨 경우， 확장된 옴절의 중성은 확장된 음철의 앞에 있는 모음이 천파 

되고， 초성의 자리에 ‘t: '15)이나 ‘ E ’이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온， ‘잘학→잘카닥’의 예에서 ‘확’이 ‘카닥’으로 되는 과청율 예로 하 

면， 옴철이 확장되고， 확장된 융절에 본래의 옴철에 었던 모읍이 천파되고， 그 후 자옴 

‘ c ’이 삽입되는 것으로 썰명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c::> c::> 

cvc cv cvc 

I I I I I I I I 
격 ~ ., (음철 확장) (모융 전파) 

$ $ $ $ 
cv cvc c::> c::> 

I I 커 | cv cvc 
격 } 「 I I I I I 

=l ~ t: ~ ., 
(자음 삽입)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닥， 당， 덕， 덩， 랑， 렁’ 둥을 접미사로 처리하여 통읍 탈락으 

로 이해할 수도 있고l6)， 중성과 종성이 반복되고 초생의 자리에 ‘ c ’이 삽입된 후 동옴 

14) 이 예는 앞의 예툴과 형성 과정을 질적으로 달리 융}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타드랑’의 2 
융철 위치에 있는 ‘ c ’이 탈락함A로써 ‘타항)이 형생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쟁을 돕 

는 것이 ‘타달거리-， 터멀거리-’라는 동사의 존재이다. 어근 ‘타달’에 첩사 ‘앙’이 불온 형 
태에서 ‘타드항’이 형성되고， 유추에 의해서 혹은 "'~옴 탈락에 의해셔 ‘타랑’이 형성된 것 

으로보는것이다. 

15) 이러한 논의에 예외인 듯이 보이는 것이 ‘득실:득시글， 육실:육시글， 실축:실기죽’ 풍의 
예틀이다. 후자의 어휘를용 ‘득실， 육실， 실죽’에 옴절 확장 규칙이 객용되어 형성된 것쳐 

혐 볼 수도 있겠는데， 본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용 북합어의 행생 후 풍옴 탈 

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갱되는 것이다. ‘득실 혹은 육실’에 ‘시글’이 결합하여 ‘득실시 
굴， 욱실시글’이 되고， ‘ E ’활락 규칙이 적용되어 ‘득시시글， 욱시시글’이 흰 후 풍옴 탈락 

이 일어나 ‘득시글， 욱시글’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실기죽’의 정우는 ‘실축’에 
‘길죽’이 결합하여 ‘실죽길죽’이 되고 동음 탈락에 의해 ‘죽’이 탈락하고， ‘*’앞에서 ‘ E ’ 
이 탈락하여 ‘실기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본고의 생각이다. 

16) 접마사로 처리할 수 있는 가놓성은 ‘치근’과 ‘치근덕’의 혜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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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에 의해 앞 옴절의 말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찰싹 • 찰싹닥 • 찰싸닥’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음이 탈락하는 이 

유를 단어 구조상에 나타나는 옴철의 연쇄 제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cvc cvc 
cvc라는 옴철의 연쇄가 의성 의태어의 단어 구조에 존재하지 않는 음절 연결의 제약 

을 그 근거로 삼는 방법이다. ‘아삭 • 아삭삭 • 아사삭’의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3음절 이상일 정우 ‘v cvc cvc’라는 음절의 연쇄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은 아니지만 그것의 빈도수가 ‘v cv cvc’의 옴절 연쇄보다 선호성에 있어서 훨씬 감 
소되기 때문에 둘째 음절의 종성이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는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접미사 형성 규칙을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초 

생을 가지고 있는 첩미사가 모음 조화에 의해 모음이 선돼되고17) 뿐만 아니라 접미사 

의 종성까지 어간말 종성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더구나 ‘아사삭’ 

회 정우에는 접미사의 초성까지 어간 말 음절의 초성이 전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어 

간말 위치에 있는 옴절의 ̂ ~음이 접미사의 초종성에 전파될 수 있다는 규칙을 인정할 

수 있다변 모르되， 그러한 접미사 형성 규칙이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타당 

생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성과 종성이 반복되고 초생의 위치에 ‘ c ’이 삽입된 후 다시 어간말 ̂ }음이 탈락한 

다는 두 번째의 가능성 역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그것의 행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인데， 

網
뱉
 

• 
• 

랩
 

즈
。
 

짧
 

• 찰싹닥 • 찰싸닥 

‘ c ’첨가 ‘ 1 ’탈락 

이것의 중간 단계에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중총성’이 반복된 

후의 음의 연쇄 ‘찰싹 4’에서는 ‘ c ’이 삽입되기 전에 ‘「’이 연음되어 ‘찰싸각’이 될 것 

이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찰싹’이 ‘찰싸닥’이 되는 현상을 옴절이 확장되면서， 중성과 종성이 

분리되고(‘싹 • 싸 + x) , 전파된 후 (‘싸+악’)， 자음이 첨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 이러한 현상은 국어의 음절 구조가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삼분되는 구조이기 때문 

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7) 이러한 경우가 의성 의태어에 불는 접미사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허비적 :호비작’에 

나타나는 ‘작’과 ‘척’의 교체는 첫 음절의 모음에 의해 결정된 것으호 볼 수밖에 없다. ‘ x ’ 
이 어간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중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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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의 삼분법은 초성과 총성이 그 위치를 가역척으로 변화시키는 예률에서도 지지 

받올 수 있다. 접미사를 첨가하거나 조옴소를 첨가하여 의성 의태어를 형성하는 다음의 

예들이 그것인데， 우선 첩미사률 첨가하거나 매개 모옴을 첨가하여 옴철 구조가 바뀌는 

몇 예를 제시하면 다옴파 같다. 

(1) 접미사 첨가 

방실:방시레， 벙글:빙그래 

간들간들:간드랑간드랑， 한들한들:한드랑한드랑 

더덕더덕:더더귀더더귀 

(2) 매개 모음 첨가 

짝:사리살쩍 

둥글: 풍그르르， 뺀질:뺀지르르， 뱅글:뱅그르르 

모옴으로 시작하는 첩미사나 매개 모옴이 첨가됨으로써 앞 옴철의 말옴이 뒤 옴철의 

초성으로 연음된 예들인데， 이들은 옴철의 구조를 초성과 충중성율 이분하고 다시 충성 

과 종성을 이분할 경우， 다옴과 같이 하위의 충위에 존재하던 것이 자기의 충위를 깨뜨 

리면서 상위의 충위로 이통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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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다음과 같이 음절을 삼분적으로 볼 경우 충위의 이폼이나， 중간 구조(중총생 

의 결합 구조) 의 깨뜨림 없이 설명이 가·농해진다. 즉 다융의 그림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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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옴되는 현상이 훨씬 자연스럽게 셀명훨 수 있는 것이다. 

3.4 컬론적으로， 국어의 음철 구조는-척어도 의성 의태어의 부분 반복이나 옴절 확 

장， 연읍에 의한 초종성 이동 둥으로 본 국어의 음절 구초는 - 초성과 중생과 종생을 

삼분해야 하는 다음의 삼분적 구조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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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옵소 교체와 읍소 목록 

4.1 음소가 실제척인 단위로 존재한다는 것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음소를 심리 

척인 것으로 파악하든， 몰리척인 것으로 파악하든， 혹온 상정척인 기호 체계로 파악하 

든， 변별척 자질들의 북합체로 파악하든 그 존재를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든지 그것온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농한 것이다. 자옴이나 모옴이 교체되는 다읍 

의 예들온 옵소가 실체척인 존채라는 것에 대한 척극척인 중거가 될 수 있올 것이다. 

〈자옴이 교체되는 예〉 

/0/파 /c/의 교체 : 왈각달각， 팽강탱강， 월걱떨걱， 행갱맹캠， 와다글닥다글， 챙 

그랑탱그랑， 쩍더글덕더글， 월거덕렬거덕， 행그령탱그령， 왜각대각， 알록 

달록，알룸달롱，알쏠달쏠，알쏟달쏟，얼큰렬큰，얼럭렬럭，얼룩멸록，얼맹 

렬명，얼씀덜씀，얼키벌키，얼루룩떨루룩，얼루룡덜루롱，아롱다룡，어른더 

른，어룡더롱，우툴투툴，알라꽁달라꿈，알로록달로록，어루롱더루릉，오순 

도순，확시글덕시글，확실덕실 

/0/과 /닙 /의 교체 : 보글보글， 우글부글， 언축번죽， 얼락밸락， 율긋불긋， 을륙볼 

륙，올쑥불쑥，율톡활톡，을통불통，율뚝불묵，율룩불록，울특불톡，율풍불 

룡，와달박달，아근바근，어근버근，어긋버긋，오동보동，오동포동，우락부 

락， 우질부질， 어정버청， 염병덤뱅， 엉정뱅정， 오글보글， %L글방글， 율강불 

강，율공불공，우글부글 

/0/과 /^/의 교체 : 알기살기， 알플살똘， 얼기셜기， 앙금상큼， 영큼성큼 

/0/과 /7:/의 교쩨 : 영기정기， 용기중기， 억박척박， 올막졸막， 율망졸망， 올몽출 

봉，아기자기，오글쪼글，오롱조롱，우글쭈글，우그렁쭈그령，율랑출량，우 

물쩍주몰쩍，율먹줄먹，율명줄명，울묵줄묵，용긋종긋 

/0/과/P/의 교체 : 언톨먼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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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옴이 교체되는 예〉 

/이j:j애/ 사룡새롱， 티격태격， 실긋쩔긋， 실쭉쩔쭉， 미끈매끈， 실룩앨록， 싱숭생 

숭，뼈똘빼톨，씨근째근，썰끗캘끗，싱글생글 

/이j:j아/ 쩌그락찌그락 

/으j:j아/ 는실난실， 뜨금따금， 요밀아밀， 홍뚱항뚱， 훌깃할깃 

/이j:j야/ 일쭉얄쭉， 일령얄랑 

/우j:j아/ 물끄럽말끄럽 

4.2 옵소에는 초생과 종성의 위치에 사용되는 자음과 중생에 위치하는 모옴이 있다 
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일이다. 그리고 모음과 철합하여 계기적인 이중 모융율 이루는 

정파옴이 존재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의성 의태어에 사용된 전체척인 

음소의 목록은 다옴과 같다. 

@ 초성에 사용되는 자옴의 목록 

닙 t: ^ '" , 
뻐 αλA 쳐T1 

lt 'E '" "1 융 

디 L 。

를 

@ 중성에 사용되는 단모융의 목록(‘피， 껴’는 많온 청우 이충 모옴으로 조융되기 

때품에 제외함) 

- T 

꺼 ~ .L 

ß t 

@ 총성에 사용되는 단자음의 목록 

님 t: , 
디 」 。

E 

@ 이중 모옴을 구생하는 정과옴의 목록 

J.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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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모음의 목록 

위， 와， 왜， 워， 훼， 

야，여，용，요， 

의， 

5. 모음 유형파 조화 

5.0 협대 국어의 의성 의태어에서 어떤 모음이 어떤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또 그들의 연결에는 어떤 제약이 있는가. 전자의 문제는 음생의 상정생과 관련될 

수 있는 푼이고，의 문제는 핸때 국어의 5!웅 조화와 관현웹 수 있는 문저l이다. 

전자의 운제능 본고의 범워를 벗어나차 때문에 후자의 문제에 한해서 간단하게 논의애) 

하기로한다. 

5.1 현대 국어 의 생 외태어에서 오융틀이 연쩔상펴 제약을 지:i1 있는가 장빠 문제 

를 알아 보기 위해 우선 ~음이 연경떼눈 유형융 청펙해 보기로 한다. 그 방법싼 첫 음 

절에 어떠한 모옴이 나타나며， 후행하는 음절에 어떠한 모음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 

의 빈도수쓴 어떻게 되한가 하는 잣용 정리해 보키로 한다 19) 

〈모음 연결의 휴행 20) 및 

1-1) 아아(아) 

1-2) 아오(오) 

。}애 

228 

45 
9 

1-12) 아우아 

1-13) 아이오 

아f 

qu 

n
ι
 

1-4) 아야 1 아우 

1-5) 아어 2 1-16) 아위 l 

18) 모용 쪼화에 판한 71몫의 논의에 째한 검토 내지뉴 보음 조화에 대한 기본척언 시각에 대 
한 농훼 풍은 생량하 기초척었 자효만 그것도 한정하여 제 λl 짜기로 한다‘ 다현 자리에 

서 놈의훨 수 있기훌 기대한다. 

19)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기로 한다. 개개 모옵의 빈도수， 옴절 수에 따른 모옴 
연철의 유형， 역순에 의한 모옴 연결의 유형 퉁도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20) 본고에서 제시하는 유행 외에 햇 까지가 더 있옴 수 있다. 모융。]Jíl체되거나(예:실룩셀 
룩 응절이 교체짜찌나(예:부랴싸싹). 단어가 교체찍는(예합가략， 와당탕풍탕) 예툴 

은 본고의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아아’혐이란 ‘갈강갈강’A로 나타나는 어휘의 모음만율 취하여 칭한 컷이다. 
‘칼가짝갖카락’과 갇01 3음철 이상이 반복되는 어휘에서 통일한 모용이 계속휠 때 하나의 

묶기 위해 ‘아아(아)’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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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에어 5-6) 에으어 5 
5-3) 에에우 5-7) 에으에 2 

에우(우) 9 에이 

6-1) 여아 1 6-4) 여으 

6-2) 여어 1 6-5) 여 δl 

6-3) 여우 2 

야(아) 119 요우(우) 

에 1 오우아 

7-3) .2.Dt오 1 R으(으) 72 
7-4) 오아이 7-12) 요으아 5 
7-5) 요얘 5 7-13) 〈이 32 
7-6) 오여 1 7-14) 요이아 8 
7-7) 오오(오) 64 7-15) 오이으 2 

7-8) 오오아 2 7-16) R이이 

8-1) 와아(아〉 8-4) 오}으아 

8-2) 와아으 8-5) 와이 2 

8-3) 확으(으) 17 와이어 

9- 1) 2 왜우 

9-2) 왜얘 l 9-5) 2 

9-3) 왜요 1 9-6) 3 

10-1) 외아 3 10-2) 외오 8 

요오 3 

12-1) 우아(야) n 12-11) 우우오 

12-2) 우야 1 12-12) 우워 

(어) 122 우으( .Q.) 

12-4) 우어우 1 12-14) 우으어 

12-5) 우어이 2 12-15) 우으야 2 

12-6) 우에 3 12-16) 우으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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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727ij 의 모옴 연컵 유형에서 보듯 모음의 철함에 있어서 어떳 경향온 좀재할지 

언정 한 R‘융ó] 다른 모황짜 결합할 수 없다든가， 쪽정한 모운윤 확쩡한 모음짜만 결합 

한다든가 하는 규칙은 앓아 볼 수 없다. 다시 말썩 제 1음절 위지에 어떤 모옴아 왔을 

정우 제2음절 이하의 위치에 어떤 모음이 올 것인가 하는 운제는 어휘에 따릎 사항이 

지 음운 없는 

관계용 거꾸로 검효하떠라도 형론에 된 

다. 즉 의생 의태어 중 어근이 2옴절 이상인 것 중에서 마지막 옴절의 모음이 선행하는 

음절의 5:.1옴파 결합하논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통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켓이다. 의 

성 의태써와 마지막 옹접에 사용되는 갔음의 종류논 제 1음절 워치와 달리 그 흉류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아， 애， 어， 에， 오， 우， 으， 이’ 둥21) 이 주로 쓰이고t ‘애， 에’ 

나 ‘오’ 퉁도 그 사용 빈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이 중 ‘아’에 선행하는 모음의 

종류를 그 빈도수를 대총〈보다 정확한 것은 앞의 표쌀 참고) 성l교혜 보면 타융-파 같이 

된다. ‘아’와 ‘오’가 선웹}는 경우가 젤때 다수률 차지하고， ‘이’와 ‘으’가 차지칭만 비 

율이 그 다음이고， ‘우’가 다수 나타나는 것이다.(이외의 모옴은 몇 예가 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도 후행하늠 ￡음의 종휴에 의해 선행송냥 모음의 종류가 예견훨 수 없는 

것이다. 

철론쩍로， 단어 

화이든 혁때 쭉어의 

모음 결합에l세는 순행δ딴 모음 조화이든 역행하쓴 

씩태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윤 것이다. 

z 
-‘-

5.2 모음 연결에 있어서 어떤 부류가 어떤 부류와 결합하는 제약이 었는가 하쓴 문제 

를 살펴보지 쉬해 위의 논의를 조금 우엄하면 다읍과 샅다. 지변 판계상 의생 의태어의 

첫 음절에 ‘아’가 나타녀 ε 어휘와 ‘에까 나타나삼 에휘만을 겁~혜 보기로 

첫 음철에 ‘아’가 나타나는 의성 의태어의 수는 약 7007H까 되는데， 이 중 현 음절 

어간이 싼확되는 경우(약 50개)를 제외하면 약 640여 개가 펀다. 01 중 후행장}는 음 
절에 앙:성 용깅)이 야어지는 어휘찬 다읍과 같야 7H의 어휘써 전체의 약 반을 

차지한다‘ 

21) 이외에 ‘여’(허명허쩡， 꾸역꾸역， 쭈뺏쭈뺏， 뉘엿뉘옛 퉁)， ‘위 (야뀌야귀， 허위허찍， 어귀 
어귀， 다따귀다다뀌 풍)가 사용되X 있으나 전체적앤 숫자에서 보띤 거의 없는 

22) 모읍의 분류는 제6상에서 하기로 한따. 제6장의 fξ익률 편의상 옮겨 보면， 

모옴에는 양성 모음파 비양성 모음으로 분류되고， 비양성 모음은 순수한 옴성 모음과 부분 

적인 중성 모음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음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할 경우 양생 모음은 

/아， 애， :l./ 퉁이고， 순수한 음성 모융은 /어， 에/ 용이다. 그혀고 중성 모응씌 성질을 
가겠 용성 모옴은 /이 , 으， 우/ 퉁이따‘ 



42 새국어생활 제3권 제2호(’93년 여름) 

의성어 형용의태 동작의태 계 

단독형 23 8 17 48 

아아(아) 79 48 101 228 

아오(오) 3 17 25 45 

아애 8 9 
아。k 

계 105 75 151 331 

후행하는 음절에 순수한 음성 모음 ‘어， 에’가 이어지는 어휘로는 ‘만적만적， 망설망 

셜(앞의 ‘아어’형 )’ 둥의 2개가 있다. 

양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연결되다가 마지막 모음이 충성 모음 내지는 중성 모음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음 ‘이， 으， 우’ 퉁이 이어지는 어휘로는 ‘알라꿈(앞의 ‘아아우’ 

형)， 다다귀(앞의 ‘아아위’형)， 갈가리(앞의 ‘아아이’형)， 닥다글， 딱다글， 닥다그르， 

딱다그르(앞의 ‘아아으’형) 풍의 7개가 있다. 

양성 모음과 양성 모음의 사이에 충성 모옴 내지는 중성 모음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 

음이 연결되는 어휘에는 ‘아이아’형이 8개， ‘아으아’형이 35개， ‘아우아’형에 ‘사부랑， 

사부착， 싸부랑， 자부락’ 둥의 4개깅) 가 있고， ‘아이오’형에 ‘아기똥， 아기족’ 둥의 2개 

가 있고， ‘아으오’형에 ‘자끈동’이 있다. 그리하여 총 어휘의 수는 50개(혹은 51개)가 

된다. 

후행하는 음절에 중성 모음 내지는 중성 모음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음이 이어지는 

의성 의태어의 수는 다옴과 같이 총 2447H가 된다. 

의성어 형용의태 동작의태 계 

‘아우’ 5 21 29 55 

아위 1 

아으(으) 18 41 80 139 

아이(이) 3 18 28 49 

계 26 80 138 244 

양성 모음과 순수한 음성 모음 사이에 충성 모옴 내지는 중성 모옴의 성질을 가진 음 

23) ‘사부량’의 정우는 동작 의태도 되고 형용 의태도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어휘로 계 
산하면 5개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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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모음이 연결되는 어휘에는 ‘아으어’행어l ‘아르렁， 자근덕， 짜근덕’ 둥이 있고， ‘아으 

에’행에 ‘방그레， 빵그레， 상그레， 짱그레’ 퉁이 었다. 그리고， ‘아이에’형에는 ‘방시레， 

빵시레’ 퉁이 있다. 그리하여 총 수는 9개가 된다. 

양성 모음의 뒤에 음성 모음만이 혹은 중성 모음 내지는 중성 모옴의 성질을 가진 음 

성 모음이 연결되는 어휘에는 ‘아이으’형으로 ‘빨지르르， 함치르르’ 퉁이 있다. 

이로써， 모음 연곁에 있어서 어떤 부류와 컬합하는 특정한 부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온 ‘아’ 모음과 대립되는 ‘어’ 모옴의 경우도 비슷하다. 

의성 의태어의 첫 음절에서 ‘어’가 나타나는 것은 약 500여 개의 어휘가 되는데， 한 

음철이 반복되는 경우(약 50개)률 제외하면， 약 450여 개가 된다. 이 중 음성 모옴이 

이어져 음성 모음끼리 결합한 유형은 다음과 같고， 그 수는 210여 개로써 전체의 약 

반이 된다. 

의성어 형용의태 동작의태 계 

어어(어) 86 32 92 210 

어에 4 4 

아여 

계 86 32 97 215 

순수한 음성 모음끼리 연결되다가 마지막에 중성 모음 내지는 중성 모음의 성질올 가 

진 음성 모음이 연컬되는 유행에는 ‘어어위’형에 ‘더더귀’가 있고， ‘어어이’형에 ‘더덩 

실’이 있다. 

옴성 모음과 음성 모음 사이에 충성 모음 내지는 중성 모옴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음 

이 연결되는 유형에는 ‘어으어’형에 247>> 의 어휘가 있고， ‘어우어’형에 ‘서부령， 어우 

령， 머무척， 어물쩍’ 퉁이 있고， ‘어위어’형에 ‘허위척’이 있고， ‘어으에’형에 ‘병그레， 

뺑그레， 성그레， 생그레’ 퉁이 있다. 그리고， ‘어이어’형에 ‘꺼치적， 허비적， 어기척， 어 

치렁’ 퉁이 있고， ‘어이에’형에 ‘병시레， 뺑시레’ 퉁이 있다. 그리하여 총 수는 39개가 

된다. 

후행하는 음철에 중성 모옴 내지는 중성 모음의 성질을 가진 음성 모음이 연결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고 그 수는 모두 20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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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 티격태격， 실쭉생쭉， 

빼쩔빼풀， 씨근째근， 쩡핏쩔꿋， 싱글생셜， 

/이/:/아/ 찌그락짜그락， 

/요/:/아/ 는실난실， 뜨금따금， 으밀아밀， 홍뚱향뚱， 훌깃할깃， 

/야/:/야/ 앨갱주향쩍， 일렁얄랑， 

: /아/ 

실룩생룩， 

￡옴 교체의 대중율 이루는 것은 /이/와 /애/의 교체，/으/와 /아/의 교체이다. 이 

에 의하면， 모음이 교체되면서 반복되는 국어의 씩성 의태어는 그 교체되는 양상이 모 

음의 개구도와 혀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셜 모옴은 전셜 

한 부류활 이루는떼 그것은 캐꾸도에 씩해 개구도가 작음 R융에서 개구도 

5:.융으로 교체회아/와 /애/)， 비쳤설 보음은 비전설 R윤"71 혀 하나씩 

이·팎늠데 역시 개우도어l 뛰해 모음이 교척i 핀다(j으/와 /아/)고 활 수 있는 것이아 

천껄 모음이 비전설 모음과 교체될 경우에는 (전셜과 비전설 외에) 개구도가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이/와 /아/가 교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현대 국어의 모 

혀의 위치에 의해 자연 부류토 분류찍31， 그러한 

것이다， 이에 의해 헨대 국어의 

형성하고 있다:ïI 웰 수 있올 것이다. 다시 말해 음소 } 여 

기서는 모옴의 총위 - 에는 셔로 독자적인 영역올 가지고 있는 하부의 충위가 존재하 

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현대 국어가 쳐씩 워치와 개구도에 의한 다}립 관계를 혁성하고 있다는 논의줬， 

때했펴는 단어와 단어의 판껴l에서 더욱 서l 앓화휠 수 있다. ‘띨짱웹상’파 대립되는 

가 있다면 그것은 ‘떨렁떨령’이 되고， ‘깡총깡총’과 대립되는 어휘는 ‘껑충껑충’이라는 

것은 국어의 화자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그 음상율 달리 

하게 하는 것온 ‘야’ R용과 ‘어’ 모음이나 ’오’ 모음과 ‘우’ 모음 퉁 개개 모음만이 관 

것이 아니라 ‘아오’의 연결과 ‘어우1의 연걸이 대립되고 있따고、 봅 수 있는 

이랭제 본다면， 팍 요음의 결합상에l 나타냐는 대립 관계찬 개깨 모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와의 대립 관계에 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어휘의 대립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음 연결의 교체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어두 

초생이 ‘「’인 것에 한해서 간단한예만 제시하기로한다). 

。l에 대한 예외자 ‘융그1웹얄끄럼’인데， 

화쨌기 때문에 생긴 녔쳐| 현상이다. 

‘!’와 ‘으’의 때립하던 모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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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이 예 (2)) 

1) 하나의 모음만이 교체되는 것 

@ ‘아’와 ‘어’가 교체되는 것 

아으: 어으 ; 가툴가들 : 거들거틀， 칼끈칼근 : 걸근걸근 

:건툴건들 

아으아: 

아우: 어우 ; 가물가물 : 거물거물， 가분가분 : 거분거분 

@ ‘아’와 ‘으’가 교체되는 것 

아으:으으; 

아이:으이 , 

트
→1 
쳐
E
 

그
 
그
」
 

펴
 끊
 

:거슬거쫓 

〈링 ‘오’와 ‘우’가 .JR채홉}는 것 

오이:우이;고깃고깃:구깃구깃，곰실곰실:뭄실굳실 

곱실곱실:굽실굽실，곱이곱이:굽이굽이 

오으:우으; 드
 
E 닭

 
구
 懶:궁틀궁흩 

오우:우우; 꿇
 

i 

웹
 

:구불구촬 

@ ‘이’와 ‘야’가 교체하는 것 

야우우: 이우우 ; 야우뚱가우뚱 : 기우뚱기우뚱 

야우 : 이우 ; 샤옷야웃 : 기웃기훗， 쌓갈쭉 : 길쭉길쭉 

두 개의 쳐l되는 것 

아아:으어 ; 간닥간닥 : 근덕근덕， 갈쌍켈상 : 글썽글썽 

가랑가랑:그령그령，간닥간닥:근덕근덕 

아오 : 어우 ; 간통간통 : 건풍건똥! 깎좋까총 : 껑충껑훗 

아애 ;으에 ; 간C생간맹 : 근댐근행 

오이아:우이어 작고기작 : 구71 젝구기적 

고시량고사랑:구시령구시렁 

곰지락곰지락:꿈지럭꿈지럭 

오으아:우씨어 ;11무락고무락 : 구부핵구무럭 

오아:우어;공싹공싹:굴썩굴썩，공작공작:굳척궁척 

ξ싹가드락: 거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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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된다면 ‘아’가 된다. 마찬가지로 ‘우’가 교체된다면 ‘오’가 된다. 이것의 역방향온 알 

수 없다. 즉 ‘아’가 교체될 청우 ‘으’가 훨는지 ‘어’가 될는지는 천혀 짐작할 수 없고， 
‘애’가 교체될 정우 ‘에’가 훨는지 ‘이’가 될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논의로써 현대 국어 모옴 체계의 자연 부류 록 혀의 위치에 의한 자연 

부류와 원순성에 의한 자연 부류률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모읍의 교체로서 대립하는 의생 의태어의 단어 내부에서 모옴들의 자연 부류를 더 추 

출해 볼 수 있다. ‘애， 아， 오’의 부류와 나머지 부류가 그것이다. ‘나머지 부류’ 속에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한다. ‘애， 아， 오’의 부류 사이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부류 즉 ‘이， 

으， 우’와 그렇지 옷한 부류 즉 ‘에， 어’가 그것이다. 이들의 부류툴 추출하는 과쩡은 

어렵지 않다. 어휘의 대용에서 옴철의 위치에 관계없이 교체를 하는 부류와 옴절 위치 

에 따라 교체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부류를 우선 나누면 전자의 부류에는 

‘아， 애， 어， 에， 오’ 퉁이 속하고， 후자의 부류에는 ‘으， 이， 우’ 퉁이 속하게 된다. 천 

자는 모음 교체에 민감한 모음들이고， 후자는 옴절 위치에 따라 가변성이 있지만 대체 

로 모음 교체에 둔감한 모옴들이다. 전자는 대용되는 어휘에서 서로 결합상의 제약을 

가진다. ‘아， 애， 오’가 대용되는 어휘의 한 짝에서 나타난다면， ‘어， 에’ 둥은 대용되는 

어휘의 다른 짝에서 나타난다. 후자의 짝에는 옵철 위치에 따라 ‘A, 이， 우’가 같이 나 

타나기도 한다. 이들의 부류를 양성 모옵， 옴생 모음， 중성 모옴으로 부른다면， ‘애， 

아， 오’를 양생 모옴이라고 할 수 있올 것이고， 나머지를 음성 모옴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양성 모음과의 결합에서도 나타나는 ‘이， 우， 으’를 충성 모음이라 할 수 

도 있율 것이다. 결론척으로 국어의 모음에는 양성 모옴과 옴성 모옴이 있고， 음성 모 

음에는 순수한 음성 모음과 충성 모음의 성질을 통시에 가진 음성 모음이 있다고 할 수 

있올 것이다.'JÁJ) 

대립되는 의성 의태어의 내부에서 같이 출현하는 이러한 현상을 모옴 조화라고 한다 

면， 현대 국어의 모음 초화는 주로 모옴에 의해 대립되는 찍올 가진 어휘의 대웅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고， 모음 조화의 양상은 개구도가 가장 큰 것과 그렇지 옷한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음 조화에 의해 모음의 결합 

관계가 구체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선행하는 음철의 모음에 

29) 이에 대한 예외가 ‘이’와 ‘야’가 교체되는 어휘이다‘ ‘애’의 옴가가 이중 모읍이었을 때 도 
치가 얼어나 ‘야’가 된 것인지， 15세기 국어 이전의 모옴 세계률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현 
재로서는 판단할 길이 없다. 

30) 이러한 분류는 어휘의 대립 판계에서 추출되는 것이지， 모음 그 자체의 성질에서 추출될 
수있는것윤아니다. 





50 재2호(’93년 여름) 

개구도를 H라 표기하면， Hh에는 ‘이， 으， 우’ 퉁이 포함되고， Hm에는 ‘어， 에’ 퉁이 

포함되고， Hl 에는 ‘애， 아， 오’ 퉁이 포함된다. HJ는 양성 모음을 지칭하는 것이고， HI 

이 아닌 것은 옴성 모음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데， 이 중 뻐n은 순수한 음성 모읍율 지 

칭하는 것이고， Hh은 중성 모옴의 구실도 수행하는 음성 모음융 지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씨륜의 자연 부류논 Hh, Hm, HI로 구분되논 켓이다” 

남는 문제는 이들의 부분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차이·룰 전체 체계에서 나타 

나는 실제의 조옴상의 퉁급으로 조철해 주는 작업이다. 원순모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인 둥급 HI과 비원순 모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퉁급 Hm온 조융상의 실제적인 개 

구도에 있어셔는 통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 쳐l계에서의 상 

대적인 퉁급율 전체 체계에서의 절대적인 둥급으로 조절해 주는 다융과 같은 규칙율 셜 

정해 주변 된다. 

1) [Hl, + 
2) [Hl , 

3) [Hh] 씌 

• [ low, - highJ 

[+ lowJ 

4) [HmJ • [ - low, -highJ 

7. 요 약 

7.1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성 의태어의 가장 큰 특정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 완천 반복온 단어의 충 

위에서 

복이나 

다.읍소왜 

및그것의 

2) 의성 

CD Wi = Wr (#) 

확인하고， 그것의 구조쫓 

설재를 확인하고， 교체되는 

있다. 

다음과같다. 

@ Wi = [Wr + % ] (#) 

@ Wi = Wr + % + 매개 모음 (첫 음절 반복의 경우) 혹은 
Wr + 매개 모읍 + % (말 음절 반복의 검우) 

@) Wi = [Wr + sJ (#) 

추출합수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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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 +’r 

Wrl Wr2 + s 

(ì) Wi = Wrl + Wr2 

두 개의 융절로 이루어져 있는 의성 의태어의 경우 cvc cvc의 구조가 가장 많이 
cv cvc가 끄 따옴을 잇는따， 

있는 의성 의째어 정우 cvc cvc의 구조가 

3) 의성 의태어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방향온 왼쪽에서 오른쪽의 방향이며， 부분 반 

복의 현상으로 본 국어의 옴절 구조는 다옴과 같온 삼분적인 구조이다. 

$ 
ι • 、

ι v c 
4) 모음 연결의 유f명으로 보았을 때 현대 국어에 모옴 조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 

개 음소가 결합상의 제약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부류가 다른 부류와 결합하지 못한다 

체약도 존재하지 않환따. 그러나， 어휘의 때렵에서는 모용 조화가 존재한다. 

뚱， 현대 국어의 쪼혔는 옴소의 홉왜에서 홉재하는 것이 아니싹 어휘 대립의 

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음 조화의 짝온 우선 혀의 위치나 원순성에 의해 자연 부류가 분류되고， 각각의 자 

연 부류 내에서 개구도에 의해 결정된다. ‘얘’의 모옴 조화의 짝은 ‘이， 에’ 퉁이고， 

모옴 조화의 확용 ‘오， 어’ 퉁이따‘ 려고 ‘오’의 모용 쏘화의 싹온 ‘우’이따， 

5ε책의 짝에 외한 자연 부류는 각각의 자연 양류에서 개구도자 가항 큰 것과 

옷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어휘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모음 조화에 의해 현대 국어의 모 

융을 분류하면 양생 모옴과 비양성 모음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다시 순수한 융성 모읍 

과 충성 모음의 성질율 가지기도 하는 옴생 모옴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분류할 경우 양 

융온 ‘아， 

:!r..음율 성 

포함되고， 

하는옴생 

융성 모옴에쓴 ‘어， 에’ 퉁이 

‘이， 으， 추’ 홈함된다. 

7.2 본고의 사고 충외 하나는 음운론적인 언어 단위에는 여러 충위가 있으며， 개재의 

현상은 각각 그와 관련된 충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충위는 

쳐인 위치를 가지변서 상위의 충위냐 하휘의 충위와 관캔 촉에서 존재하고 

이러한 컷설 밝히기 위해서는 외 쌓위가 어떤 구쏘룹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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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션행되어 혹은 음운 현상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는 그 중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해셔딴 그것도 。싹 기초적씬 다져l에서 논딴판 데 그쨌다_ 01에 

대한 톨더 짱세한 논의능 마음의 과재뚱 남져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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